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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합니다. 할 일을 정돈해 봅니다. 연구를 하고, 논문을 읽고 쓰고,

학회 논문 발표를 준비하고, 온갖 위원회에 참석해야하고, 이것저것 제출해야할

서류 많고, 그리고 강의는 서너 과목이나 됩니다. 무슨 일부터 손을 대야할지

...근심부터 앞섭니다. 우왕좌왕하다보면 시간만 흐르고,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학기말이 되어버립니다. 학기말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뭔가 많은 일을

한 것은 분명한데 도무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애매할 것입니다.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을 때, 우선 선택을 해야 합니다. S ev en

h abit s of effect iv e people의 저자 스티븐 코비는 해야 할 일을 나열한 다음 네

종류로 분류하고, 일을 순서대로 하라고 합니다. (1) 중요하고 급한 일, (2) 중

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2)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4) 중요하지도 않고 급

하지도 않은 일. 하지만 이 조언이 한국에서 잘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빨

리 빨리"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일이 급한 일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급

한가 아닌가를 파악하는데 하루가 다 가버릴 수 있을 테지요.

제가 제안하는 선택은 일거리 하나 하나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전

반적인 가치관을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과연 시간과 정열을 "실적 채우기"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업적"을 위할 것인가. 실적을 위한 노력에는 확실한 보답이 돌

아오되 허전함이 안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업적을 위한 정성에는 흐뭇함이 고이

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연히 실적과 업적이 일치하면 다행입니

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선택은 어느 누구도 말해 줄 수

없으며, 각자의 가치관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신임 교수님들

은 "실적"에 신경 쓰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강의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좋은 강의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의가 좋아지게끔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

만 서너 과목을 다 훌륭하게, 마음에 흡족하도록 준비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모든 과목에 비슷한 시간을 할애하여 모든 과목이 비

슷하게 부족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한 과목이라도 충분하게 준비할 것인가. 저는

한 과목을 선정하여 그 과목만큼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교수의 강의 스타일과 강의하는 습관은 첫 2년 안에 굳어버린다고 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말입니다.) 신임 교수 시절 정신없이 바

쁘다는 이유로 강의를 소홀히 하면 훗날 시간적 여유가 생겨도 강의를 소홀히 하



게 된다는 뜻입니다. 습관을 배우기는 쉬워도 버리기는 너무 힘듭니다. (담배 끊

어보신 분은 쉽게 수긍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매 학기 단 한 과

목만이라도 강의 준비에 심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매 학기 다른 한 과목을 선택하여 열심히 준비하면 2~3년 후에는 가르치는

모든 과목이 훌륭하게 준비됩니다. 첫 2~3년 동안 시간을 투자하면 20~30년 동안

내내 되돌려 받게 됩니다. 강의에 기술을 도입하는 초기에는 시간 투자가 요구되

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강의는 결국 시간을 몇 배로 남겨 교수님께 되돌려 줍

니다.

이번 새 학기에 한 과목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가장 자주 가르치

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 기술을 실험해 보시겠다면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이나 고학년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하

지만 실적을 고려한다면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이나 학과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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